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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대학 빅토리아대학 

파견기간 2019.8.3. ~ 2019.12.3. 

프로그램  학기제 

 

1. 출국 전 준비사항 

 

가. 유학생 보험, 비자, 항공권 

유학생보험은 학교측에서 알아서 들어줍니다. 하지만 방학기간 내에 다른 지역을 

여행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 보험을 들고 가야합니다. 해외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

수 없습니다.  

항공권은 몇 달 전에 사두는 것이 좋습니다. 저는 출국 몇 달 전에 150만원에 왕

복권을 구매하였는데 다른 친구 중에 늦게 구매하여 편도로 130만원에 온 친구들도 

있었습니다. 그리고 편도로 구매하시는 것 보다는 왕복권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

합니다. 왜냐하면 여행을 어느 곳을 할지 몰라 일단 편도로 구매한 후 오시는 분들

이 많았는데 편도로 구매하면 더욱 비싸기도 하고 다른 곳을 여행할 때 짐을 한국

으로 택배를 보내거나 위탁 수화물을 추가하여 여행을 다녀야 하는데 상상 이상으

로 너무 비쌉니다. 하지만 왕복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홈스테이 집에 짐을 잠시 맡

기고 놀러가거나 돈을 주면 짐을 맡겨주는 가게가 몇 개 있습니다. 그런 곳에 맡기

시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합니다. 그 대신 돌아올 날을 미리 생각하셔야 하기 

때문에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출국 하셔야 합니다.  

비자는 미국 여행하실 거면 미리 다 발급하세요. 그리고 비자 발급 시 돈이 듭니

다. 여행 가실 때에 비자랑 여권 사본, 입학허가서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. 

나. 필요 물품(짐 꾸리기) 

변환기 꼭 필요합니다. 다이소에서 2개에 500원인가 하는데 그걸 4개이상 사오시

는 것을 추천합니다. 생필품(샴푸, 린스, 스킨, 로션)은 별로 안 비싸서 가서 사셔도 

됩니다. 생리대는 한국 것을 좋아하시면 사오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. 고데기는 가져 

오시는게 좋습니다. 저는 여기서 샀는데 너무 비싸서 버릴 때 너무 아까웠습니다. 

옷은 8월에 가시는 거면 여름옷도 몇 벌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. 저는 캐나다는 춥

다는 생각에 두꺼운 옷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여름 옷을 너무 안 가지고 와서 후회

했습니다. 하지만 패딩은 필수로 가져오세요. 캐리어는 다른 지역을 여행하실 생각



이시면 기내용 캐리어도 꼭 가지고 오세요. 다들 큰 캐리어만 가져와서 다른 지역

을 여행할 때 수화물을 추가해야 해서 너무 비싸서 결국 기내용 캐리어를 하나씩 

샀습니다.  

 

2. 파견국 및 파견 대학 

가. 파견 국가의 언어, 문화, 물가 

빅토리아는 은퇴 하시 분들이 많이 사시는 섬 이라서 다들 친절하고 영어를 주 

언어로 사용합니다. 버스 탈 때 인사하고 버스 내릴 때 서로 인사할 정도로 친절합

니다. 하지만 캐나다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빅토리아만 해요. 다른 지역 놀

러가시면 빅토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. 팁 문화는 빅토

리아는 10%정도 줘도 되지만 다른 지역은 15% 주시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. 빅토

리아도 사실 15%를 주는 것이 맞지만 유학생들은 대부분 10%정도 주더라구요. 물

가는 제가 갔을 때 환율이 정말 높아서 910 일 때 가서 너무 비쌌습니다. 환율에 

따라 달라지겠지만 학교 등록금 이랑 홈스테이비 다 하면 1000만원 정도고 그날 즐

기면서 사시기에는 200만원 정도 충분합니다. 한 달에 50만원이면 충분해요. 사실 

정말 아끼고 살면 30만원도 가능하지만 술도 마시고 외식도 하시려면 40 – 50 이면 

됩니다.   

나. 파견 대학 

  나-1. 대학 선택 이유 

 캐나다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보는 것이 저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. 원

래는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했었는데 학점도 이수할 수 있는 교환학생을 선택했습니

다.    

  나-2. 공항 – 학교 

공항에서 학교는 처음 간 날 학교에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학교로 가는지만 알

려줍니다. 가는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. 택시와 버스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.  

  나-3. 수강신청, 수업내용(프로그램 과정) 

수강신청은 일렉티브만 두 개 선택하면 됩니다. 선택할 때 결정을 절대 바꿀 수 

없습니다. 수업은 학기제로 선택하실 경우 한 달 프로그램 하나와 세 달 프로그램 

하나를 듣게 되실 텐데 한 달 프로그램은 매우 쉽고 그냥 노는 분위기입니다. 이때 

많이 놀아 두시면 좋아요. 수업 외에 여러 문화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 들으세요. 

이 때 아니면 듣기 힘들어요. 세 달 프로그램은 한 달 프로그램보다 좀 더 어렵고 

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. 숙제도 많고 조별과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문화프

로그램이 있긴 한데 다들 잘 안 나갑니다. 한 달 프로그램이랑 문화프로그램은 똑



같습니다. 

  나-4. 기숙사(홈스테이, 쉐어룸 등) 

기숙사는 일 인실을 쓰게 되고 여러 기숙사가 있는데 노후 된 건물도 있고 신축

도 있는데 이건 랜덤으로 선택됩니다. 제가 간 기숙사는 Park였는데 가장 신축이라 

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습니다. 화장실과 샤워실 남녀 공용입니다. 하지만 화장실과 

샤워실은 한 명만 들어 갈 수 있게 되어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층

별로 남녀 나눠 둬서 괜찮습니다.   

  나-5. 교내∙외 활동 

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을 둘러 보느라 정작 빅토리아를 잘 둘러보지 못했

었는데 후회가 됩니다. 빅토리아에도 유명한 곳이 많이 있는데 다 둘러보세요. 

  나-6. 꿀 팁(학교생활, 일상생활, 음식, 교통 등) 

버스 비는 이미 등록금에서 지불되어서 학기 중엔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 

많이 돌아다니셔도 괜찮습니다. 음식은 피쉬 앤 칩스 , 햄버거, 버블티, 스시 맛있

습니다. 원카드라는 학생증에 돈이 들어있어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

때 이 카드는 미스틱 마켓이라는 학생 식당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. 다른 곳에서는 

사용 불가능하니 미스틱 마켓에서 밥 드세요. 그래서 밥을 학생식당에서 많이 드시

게 되는데 전자렌지가 인기가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. 하지만 아트리움에 전

자렌지가 여러 대 있는데 그 곳에서 돌리시면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. 캐나다에서만 

쓸 물건을 사고 싶으시다면 중고 가게가 정말 많은데 그런 곳에서 싸게 사시고 버

리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. 가게들은 대부분 7시나 8시에 닫으니까 일찍 움직이셔야 

합니다. 막차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2시에 끝납니다. 그리고 일본사람들 엉

청 많습니다. 하지만 다들 좋은 친구로 지냅니다.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 

   

3. 여행 정보(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) 

한 달 프로그램과 세 달 프로그램 사이에 2주 방학이 있습니다. 저는 방학에는 시

애틀이랑 포트엔젤레스를 구경 했었는데 가실 때 페리 타고 가시는 것 추천 드립니

다. 하지만 페리가 인기가 많아서 금방 다 팔립니다. 얼른 사셔야 해요. 벤쿠버 가

실 때도 페리 타세요! 그리고 방학 중에 몬트리올, 퀘백, 토론토, 벤프를 보고 왔

는데 저는 캐나다는 2주 방학 때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. (하반기 파견 기준) 왜냐하

면 학기가 다 끝나고 가시면 캐나다는 겨울에 너무 춥고, 눈 밖에 안보여서 여름에 

가시는 걸 추천합니다. 학기가 끝난 후에는 미국 쪽을 돌아봤는데 그 때 크리스마

스 퍼레이드도 보고 좋았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 캐나다보다 따뜻해서 겨울에도 여

행하기 좋습니다. 



4. 후배들에게 한마디 

조심이 다녀오시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!! 

 

5. 사진자료(대학교 전경, Classmate, Activities 등) 

 
 

기숙사 사진 Art & design 수업(교양수업) 

 


